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5층 T 02.724.4100 F 02.724.4109 

 

문서번호:  더벨          

수    신 : 취업센터 

참    조 : 취업센터 담당자 

제    목 : 더벨 수습기자 채용의 건 

 

 

1. 귀교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인 더벨(thebell)에서 창의적이고 패기 넘치는  

수습기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1. 회사소개 

 

더벨은 머니투데이 미디어가 2007년 설립한 국내 최초의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기자 90여명이 국내외 자본시장 및 경제주체들의 움직임과 변화, 주요 경제·금융정책 이슈,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의 소식에 대해 빠르고, 심층적인 뉴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대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인 더벨을 통해 신속하고 깊이있는 

자본시장 뉴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매체 홍수의 시대, 자본시장 전문 매체 더벨이 젊은 기자 지망생

의 패기 넘치는 도전을 기다립니다.  

 

2. 모집요강 : 별첨 참조 
 

 

 
 

 

 
 

 

 
 

 

주식회사 더벨 

대표이사 성화용 

 



 

 


